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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육상의자존심김덕현과배찬미가

올 들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 아시

안게임금메달에성큼다가섰다

김덕현(30)은 지난 2527일 경북김천

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68회전국육상경

기선수권대회남자일반부멀리뛰기와세

단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

랐다

김덕현은 멀리뛰기 결승에서 1차 시기

7m43에 이어 2차 7m66을 기록 7m48을

뛴 주은재(동아대)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안았다 대회 2연패 달성이자 최근 열린

종별선수권대회(7m79)와 KBS배육상경

기대회(7m86)에 이어 3개대회연속우승

이다

김덕현은 주종목인 세단뛰기에서도 우

승지존의자리를되찾았다

그는세단뛰기결승에서 16m61을도약

16m19를 뛴 윤일(포항시청)을 제치고 금

메달을목에걸었다

그는지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 중 왼쪽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심한

부상으로그동안주종목인세단뛰기에나

서지못했다세단뛰기는도약과정에서발

목의 힘이 쏠리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

했다

배찬미(여24)도 세단뛰기에서 정상에

올라 최근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

다

배찬미는 여자세단뛰기 결승에서 13m

57을기록 13m13을뛴박민희(23정선군

청)를 앞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배찬미

는 앞서 종별선수권대회(13m65)와 KBS

배육상경기대회(13m24)에서도 우승을 차

지했다

배찬미는멀리뛰기에서 6m16을뛰었지

만 6m19의 정순옥(인천시청)에 막혀 은

메달을추가하는데그쳤다

해머던지기 결승에서는 박영식이 66m

93을 던졌지만 이윤철(대전시청 68m60)

에막혀은메달에만족해야했다

심재용광주시청육상감독은 최근열

린 3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등 김덕

현과 배찬미가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며 김덕현의 아시안게임 2연패 달

성과 배찬미의 인천 아시안게임 정상 등

극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육상남매 뛰고 날아 3개 대회연속 金

광주시청 육상남매 김덕현과배찬미가각각종별선수권대회와KBS배육상대회세단

뛰기에서힘차게도약하고있다 대한육상연맹제공

제68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김 멀리뛰기세단뛰기 2관왕

배 세단뛰기금멀리뛰기은

인천AG 금메달청신호

제2회 하이트진로배 전국보치아선수권

대회가성황리에막을내렸다

하이트진로와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

이주관한이번대회는전국 16개시도에

서 340여명의선수와임원 보호자가참가

해호남대광산캠퍼스에서사흘간(2729

일) 열전을펼쳤다

대회 결과 속초시장애인체육회가 2관

왕을차지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정호

원은 BC3(홈통 사용)에서 서현석은 BC4

(상지사용) 경기에서우승했다

BC1(1등급상지2등급하지사용) 경기

에서는유원종(전남보치아연맹)이 BC2(2

등급 상지 사용)에서는 손정민(경기도보

치아연맹)이정상에올랐다

보치아 경기는 그리스의 공던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링과 유사하다 규정은

뇌성마비 12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휠

체어를 사용해 경기를 펼치는 것이지만

중증이아닌뇌성마비장애인과노인들의

동계스포츠와 정신지체 놀이 프로그램으

로도활용되고있다

성동욱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

은 이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를

널리알리고선수들의화합과친목도모를

위해 열렸다며 선수와 보호자 340여명

이광주를찾아지역경제에도크게기여했

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톱타

자로 복귀하고나서 2경기 연속멀티히

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때리며 타

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

스주알링턴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열

린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좌익수로출전해 4

타수 2안타를쳤다

팀사정상3번타순에배치됐다가21일

만인 전날 다시 톱타자로 나서 3안타를

터트리고팀의8연패탈출에앞장섰던추

신수는이틀연속멀티히트를달성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 기

록한것은올시즌 19번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

255(267타수 68안타)로 올랐다 출루율

도 0372에서 0374로약간높아졌다

텍사스는미네소타를 50으로누르고

8연패뒤 2연승을거뒀다 연합뉴스

톱타자복귀추신수멀티히트행진

28일 3안타29일 2안타맹타

호투에도 승리가 아닌 패배를 떠안아

야 했던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

스)이 내달 3일(이하 한국시간) 클리블

랜드인디언스를상대로시즌 10승째에

다시도전한다

다저스 구단은 29일 홈페이지에 내달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

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3위 클리블

랜드와 치를 미국프로야구 홈 3연전의

선발 투수를예고했다

류현진은로테이션대로댄해런조시

베켓에이어내달 3일오전 4시10분부터

열릴 3연전의마지막경기에등판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마운드

에 올라 9승 4패 평균자책점 312를 기

록중이다

류현진은나흘을쉬고다시 10승사냥

에나선다

아쉽게 10승 기회가 미뤄졌지만메이

저리그 2년차인류현진이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승리하면 지난해보다 5경기나

앞당겨 두자릿수 승리를 채우게 된다

류현진은 지난해 21번째 등판이었던 8

월 3일 시카고컵스와경기에서시즌 10

승을달성했다

정규시즌에서 류현진이 클리블랜드

와만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시범경기에서만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둔지난해 3월 7일한차례대결해 3이

닝동안 3안타와볼넷하나를내주고삼

진 5개를 곁들여 2실점을 기록한 바 있

다

이번 클리블랜드와 경기는 현지시간

으로낮 12시 10분시작된다

류현진은 올 시즌 낮 경기에는 6차례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406의 성

적을냈다 7경기에서 5승 2패평균자책

점 262를 기록한야간경기때와승패는

비슷하지만평균자책점은높았다

연합뉴스

류현진내달 3일 10승 재도전

클리블랜드전선발출전예고

뇌성마비장애인들을위한스포츠인제2회하이트진로배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29일호남대문화체육관에서열린가운데보조장치를사용하는BC3종목에출전한정호원(속

초장애인체육회)이공을굴릴라인을유심히살펴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하이트진로배보치아선수권대회성료장애인화합의장마련

<김덕현배찬미>

화순출신한국배드민턴의간판이용

대(삼성전기사진 왼쪽)가 국제대회 3

주연속우승을달성했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유연성은 29

일 호주 시드니에서열린 2014 호주오픈

슈퍼시리즈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리성

무짜이자신(대만세계랭킹 6위)을 (21

14 2118)로제압하고우승을차지했다

이로써이용대유연성은최근일본오

픈 슈퍼시리즈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

리즈 프리미어에 이어 3개 대회에서 잇

달아 금메달을 획득 정상급 기량을 과

시했다

이들은 이용대가 약물검사 절차 위반

으로징계를받았다가철회된이후출전

한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금빛 스매싱

을이어가면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금

메달에대한기대도높였다

1세트 초반부터 리드를 잡은 이용대

유연성은 끈질긴 수비에 이어 상대의 빈

틈을노리는공격전략이적중하면서15

7까지 격차를 벌렸고 리드를 빼앗기지

않은채 2114로손쉬운승리를거뒀다

2세트에서는 74부터 23점차리드

를 이어가다가 강한 공격으로 밀어붙이

는 리성무짜이자신에게 1616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이후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사실상승기를잡았다

혼합복식의 고성현(국군체육부대)

김하나(삼성전기)도 미하엘 푹스브리

기트 미헬스(독일세계랭킹 9위)를 20

(2116 2117)으로꺾고우승했다

세계랭킹 6위인 고성현김하나는 지

난해 4월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우승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따냈다 연합뉴스

이용대 3주 연속 金 金金

호주오픈남자복식정상

고성현김하나혼합복식우승


